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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의

첫 상위 스플

릿 도전이 아

쉬운 실패로

끝났다

광주FC가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2016 K리그클래식 33라운드경

기에서 12로 패했다 승점 3점을 보태면

5위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

던광주지만패배와함께승점 41점으로 9

위로내려앉았다이와함께상위6개팀이

격돌하는그룹 A의꿈도무산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광주가 빠른 공세로

서울을 압박했지만 전반 10분 만에 선제

골을 허용했다 주세종의 중거리 슈팅과

함께 01의상황에서전개된전반전승부

정체된흐름을바꾸기위해남기일감독이

일찍교체카드를사용하며승부수를띄웠

다

전반 40분 이으뜸을 빼고 정동윤을 투

입하며 공격의 활로를 뚫은 광주가 전반

추가 시간에 기회를 잡았다 서울 곽태휘

의핸드볼파울이나오면서광주가페널티

킥 기회를 얻었다 키커로 나선 캡틴 여

름이오른발슈팅으로닫혀있던서울의골

문을뚫으면서 11로 전반전이끝났다

동점골로기세가오른광주는후반에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승리를 위한 총

력전에나섰다그리고6강을노릴수있는

극적인기회가찾아오기도했다

후반 16분송승민과조용태의백패스로

최전방에서있던 김민혁에게공이전달됐

다 김민혁이 상대 진영까지 공을 몰고가

면서 절호의 슈팅 기회를 맞았다 다급해

진 서울 김치우가 발을 뻗어 김민혁의 질

주를저지했다

김민혁이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지

만 이동준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광주선수들이강하게항의를했지만그대

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오심에 6강 판도가

바뀌었다

이후 남기일감독은조용태와정호정을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후반

38분에는외국인선수본즈가경기장을뒤

흔든강력한슈팅을날리기도했지만골키

퍼선방에막히고말았다

광주는 마지막까지 추가골을 겨냥했지

만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 서울 윤일록

에게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종전결과에따라상위 6개팀이격돌

하는 그룹 A에는 전북 서울 제주 울산

전남 상주가 자리했다 하위 6개팀인 그

룹 B에는 성남 광주 포항 수원 삼성 인

천 수원FC가 이름을 올렸다 전남 상주

는 스플릿 제도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처

음으로상위스플릿에진출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개

되는스플릿라운드5경기에서상위 6개팀

은 리그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권을두고격돌하게된다 하위 6개팀은 2

부리그인챌린지로의강등을 피하기위한

혈투를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추가시간 실점에 날아간 6강

K리그클래식서울에 12 패

2부 리그강등탈출전쟁

전남은첫상위스플릿진출

지난2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광주FC와 FC서울과의K리그클래식정규리그최종전이 12 광주의패로끝난뒤양팀선수들의표정이엇갈리고있다 광주 FC 제공

김인경(28한화사진)이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투어에서 6년만에우승

컵을들어올렸다

김인경은 2일 중국 베이징 파인밸리

골프클럽(파736596야드)에서 열린 레

인우드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버디 6개 보기 1개를묶어 7타

를줄이는맹타를휘둘렀다

합계 24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김인

경은2010년 11월로레나오초아인비테

이셔널이후 6년만에 LPGA 투어정상

에올랐다

우승상금은 31만5000 달러(약 3억

5000만원)다 김인경은 이번 우승으로

LPGA투어통산 4승을기록했다

김인경은 3주 전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 레이디스 유러피언 마스터스에서

우승한상승세를이어갔다

3라운드 단독 선두였던 허미정(27하

나금융그룹)은김인경에1타뒤진 2위(23

언더파 269타) 이미림(25NH투자증권)

이3위(22언더파270타)에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

에서 8승을 합작했다 공동 3위에서 출

발한 김인경은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우

승경쟁에뛰어들었다

허미정 이미림 펑산산(중국)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접전을 벌이던 김인

경은 15번홀과 16번홀에서우승의발판

을만들었다

280야드밖에되지않는파4인 15번홀

에서 가볍게 버디를 잡은 김인경은 파5

인 16번홀에서 2온에 성공한 뒤 6m 남

짓한이글퍼트를넣어 2타차단독선두

로달아났다 김인경은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5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우승에 쐐기

를박았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손

흥민(토트넘사진)이 선두 맨체스터시

티(맨시티)를상대로리그 2호어시스트

를기록하며팀승리를이끌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 7라운

드 맨시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 토

트넘의 20 승리에공헌했다

이번시즌왼쪽측면공격수로활약했

던손흥민은이날발

목부상으로빠진해

리케인의공백을메

우며 최전방 공격수

로나섰다

손흥민은 전반 37

분페널티지역전방

에서델리알리를향해날카롭게찔러줬

고 이 공을 알리가 오른발로 논스톱 슈

팅해 20을만들었다 연합뉴스

김인경 6년 만에 LPGA 우승컵

레인우드클래식

손흥민 2호 도움토트넘승리이끌어


